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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 소개    

 

3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촌 ‘팔레 드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 도시생산주거(Factory for Urban 

Living) ’ 전시는 니나 레파포트와 임동우가 공동 큐레이팅하고 아시아의 8명의 건축가를 초대하여 

도쿄, 서울, 평양, 베이징, 타이페이 등에 생산과 주거가 공존하는 도시생산주거의 모습을 제안한

다.  

 

이는 ‘미래의 도시주거가 생산과 산업과 혼합하게 된다면 어떤 유형으로 존재하게 될까?’ 라는 담

론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산업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의 흐름이 우리의 

도시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각 건물 유닛 하나에서부터, 한 

단지, 도시전체로 확대되어서 변화를 가져올 것 이다. 산업혁명이 도시의 발전을 가져온 20세기 

전환기에 건축가들은 미래의 도시와 도시의 주거에 물음을 던졌었다. 이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

찬가지이다. 현재를 살고있는 건축가들 역시 새로운 흐름에 따른 미래의 도시 변화에 대해 끊임

없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동아시아의 도시에 제안된 프로젝트를 보여준다. 동아시아 도시들은 굉장

히 짧은 시간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는 물론 수많은 부작용을 동반했지만, 새로운 건축과 

도시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지금이 우리가 미래의 새로운 도

시생산주거를 시험해 볼 시간이다. 각 도시의 건축가들의 제안은 단지 하나의 도시생산주거의 형

태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지금과는 또다른 생산 방식, 새로운 주거형태에서의 공공성, 

사회적인 커뮤니티 등에 관한 모든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제안이 현재 각 도시들에 

모두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이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각 도시의 건축가들의 고민과 제안은 미래의 도시생산주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줄 것이다.  

 

 

 



2. 작가 소개(약력) 

 

공동 큐레이터 

 

Nina Rappaport 

건축비평가, 큐레이터, 역사가 이자 교육자이고, ‘ Vertical Urban Factory’의 저자이다.  

 

Dongwoo Yim 

PRAUD의 공동설립자이자 홍익대학교 건축도시 대학원의 조교수로 있고, 학사 학위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는 하버드 대학원에서 취득하였다.  

 

참여 건축가 및 도시  

[ Atelier Alter – Beijing ] 

Xiaojun Bu 칭화대학에서 학사를 하버드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였고 미국건축사를 가지고 있다. 

Yingfan Zhang 쿠퍼유니언에서 학사를, 하버드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였다.  

2009년 뉴욕에서 ‘Atelier Alter’를 설립했다.  

 

[ MEZZ Studio – Taipei ] 

Jo-Hsun Elissa Huang NCKU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유펜에서 석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만에서 건축가이자 

큐레이터로 활동중이다.  

 

[ NoRA+K2LAB – Tokyo ] 

Keigo Kobayashi 와세다대학 조교수로 있고, 하버드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도쿄로 돌아와 

디자인오피스를 설립하였다.  

 

[ PRAUD - Seoul+Pyongyang ] 

Dongwoo Yim  

Rafael Luna 한양대학교 조교수로 있고, MIT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Project : Architecture) - Seoul ] 

John Hong AIA/LEED AP,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고 ‘Project : Architecture’ 의 감독이다. 

Hyein Kim 


